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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1년 2월 21일 제120회 중의원 예산위원회

❍ 일시: 1991년 2월 21일(목) 오전 9시 1분 개의
❍ 발언자: 
§ 시마사키 유즈루(嶋崎譲) 의원(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)

❍ URL: https://kokkai.ndl.go.jp/#/detail?minId=112005261X01519910221&sp
kNum=124&current=19

❍ 해제(개요 및 특징)
시마사키 의원은 강제연행의 목적 면에서 종군위안부도 일반노동자, 군인, 군

속과 더불어 하나의 법적 범주로 봐야 한다며, 주로 당시의 국가총동원 관계 법
령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.

❍ 주요 내용 번역
▷ 시마사키 위원　“정부가 대응해서 한국 측에 보고한 것이 대략 8만이라고 합니

다.”
(중략)

▷ 시마사키 위원 “(전략) 그 당시, 이번에는 어떠한 모집, 연행 방식이었는가를 생
각해봐야 합니다. 그렇다면 방식에는 모집도 있고 관의 알선도 있으며 징용도 
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문제가 된, 노동성은 이것을 징용이라는 개념으로 받
아들이고 있는데, 그것은 그것으로 좋다고 봅니다. 

그래서 이번에는 연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. 목
적은 일반 노동으로 와있는가, 군인으로 와있는가, 군속으로 와있는가 하는 문제
도 있다면, 그다지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, 종군위안부로 와있는가 
라는 문제도 생깁니다. 그 연행의 목적이라는 것에 있어서도, 또한 전체의 개념
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당시의 적용 법령은 무엇이었는가 
하는 점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. 그렇게 하면, 이것은 
군사(軍事) 관계의 이른바 법령도 있는데, 주로 국가총동원 관계 법령으로 생각
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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